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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교차 큰 환절기, 축종별 가축 관리 요령은?
- 충분한 사료와 깨끗한 물 공급, 축사 청결하게 관리

 
- 한우·젖소는 영양과 위생, 돼지·닭은 온도와 환기 관리에 유의

- 출입 차량·사람 소독 등 차단방역으로 가축 질병 예방

 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축산과학원은 환절기를 맞아 가축의 건강과 

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 환경 관리에 각별하게 

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. 

 △한우는 더위로 줄었던 사료 섭취량이 회복되는 시기이므로 양질의 사

료를 충분히 공급한다. 깨끗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, 급수

기와 사료조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. 또한, 번식우 발정을 세심하게 관

찰해 적기에 수정한다. 신생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보온에 신경 써 

호흡기 질병과 설사병을 예방한다.

 △젖소는 여름철 고온으로 감소했던 사료 섭취량과 산유량이 회복되는 

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.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

수 있도록 급수 환경을 관리하고, 영양소 요구량이 많은 분만 초기 젖소는 

사료 섭취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.

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유방염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. 축사와 

착유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, 착유 기구도 철저히 세척·관리한다.

 △돼지는 일교차에 민감하므로 돈사 내부 온도와 환기를 세심하게 관리

한다.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,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돼지에게 직접 닿지 

않도록 한다.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이유자돈은 보온 상태를 수시로 점



검한다.

 보온을 위해 돈사를 지나치게 밀폐하면 내부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질 수 

있다. 외부 기온과 돈사 내부 상태를 살펴 적절히 환기한다. 외부 병원체가 

유입되지 않도록 출입 차량과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, 돈사 내부도 정기

적으로 소독한다.

 △닭은 계사 안으로 찬 공기가 직접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내부 온도를 

일정하게 유지한다.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대비해 난방시설도 미리 점검

한다.

 계사를 지나치게 밀폐하면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지고 병원

체가 퍼질 위험이 있으므로, 적절히 환기한다. 습도가 높으면 깔짚이 잘 

마르지 않고 병원성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계사 내부 습도와 깔짚 

상태도 살핀다.

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방역과 소

독을 철저히 하고, 야생조류가 계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한다.

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“환절기에는 낮과 

밤의 기온 차가 커 가축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

을 수 있다.”라며 “농가에서는 축종과 성장 단계에 맞춰 사료와 물을 충분히 

공급하고, 축사 온도와 환기, 위생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.”라고 밝

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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